
침묵의 살인자, 석면
석면은 열을 버티는 힘과 유연성이 강해 건축자재 및 보온재,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활용돼왔다. 하지만 석면이 우리 몸에 입히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석면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1급 발암물질

석면 가루는 바늘 모양으로 날카롭다. 다른 분진보다 

폐에 침투되기 쉬운 형태로 일반 분진은 5㎛ 이하만 폐

에 침투되지만, 석면은 5~10㎛ 이상도 폐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도 폐에 들러붙는 것

인데, 이때 석면 섬유가 백혈구들을 파괴해 염증과 흉

터를 만든다. 이와 같은 위험성으로 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석면 

제품의 제조·사용이 부분적으로 금지됐고, 2015년에는 

전면 금지됐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오는 2027년

까지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악성중피종

악성중피종은 흉막·심막·복막을 덮고 있는 중피에 발

생하는 종양으로, 석면 가루가 흉막에 쌓이면서 발병

한다. 잠복기가 40년에 이르며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

면에 잠깐 노출되거나 간접적으로만 노출돼도 악성중

피종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화 시기부터 

석면 제품을 사용한 것을 감안한다면, 2030년경 악

성중피종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석면폐증

석면분진으로 폐가 섬유화되는 것을 말한다. 특징적

인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나 석면폐증이 진행될수록 

체중감소와 가슴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환자가 흡

연자라면 상승효과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지난 5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치료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

료가 끝난 뒤 받을 수 있지만, 석면폐증은 완치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치료(요양) 중에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vs 석면피해구제법

직업상 노출로 인한 석면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을 통해 구제를 받고, 환경적 노출일 경우 「석면피

해구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구제 과정이 수월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존하는 경

우가 많으나,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잘 따질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석면에 노

출되어 발생한 폐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

암’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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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TOGETHER  산업보건용어 바로알기


